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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대한 입장 

날    짜 2018. 1. 12. (총 2 쪽) 

논 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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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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